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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 本의 類型體質方웹 �j 와 四象醫學의 方웹�j原理에 對한 考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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績 論

張機는 漢代 三百餘年의 臨
�'�*
實體 經驗을 總結하

고 �, 內經의 基本理論과 連했를 시켜 �, 이를 充實하게

發展시켰으며 �, 或은 -部 不合理한 部分을 쇄正함으

로써 ���'�* 應用에 더욱 좋도록 해서 束洋醫學의 健全

한 發展의 길을 열어 놓았다
�8�)

東醫들은 이 醫學홉를 臨
�'�*
의 規範의 書로 삼고 �,

그 훔의 內容을 金科玉條로 여겨왔다
�4�)

漢方에는 이러한 張中뭘의 遺힘�|을 계승하는 古方

學波와 팝 �. 뽑 �. 宋 �. 元 �. 明 �. 淸의 醫術을 받드는 後世學

派가 있다
�6�)

한편 四象醫學說은 李朝末葉 우리나라에서 提昌된

것으로 微底하게 體質鍵 �J�J�I�J 에 基鍵하여 ’훌껴총한醫學

流波를 形成하고 있다
�J�)

日本에서는 失數格의 著 -합堂醫學혈가 그의 �c�m

짜효伯 �(慶應 �3年 �~ 昭和 �6年�) 의 醫術을 福파하여 모

든 病을 三大病證으로 分類하고 �A間의 體質도 이에

따라 三類멍의 體質로 分類하고 各 病在의 主方을

立方하고 있다
�4�)

그것은 �, 곧 第-分類를 縣血證體質者로 하고 �, 第

二分類를 職毒證體質者로 하고 �, 第三分類를 解毒證

體質者로 한 것이다
�3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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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에도 體質에 對한 戰念은 여러 學者에 따라

見解를 달리하고 있어서 現代醫學에서는 慘出體質�,

過敏體質 �, 無力體質 �, 柳巴體質 �, 알레르기體質 등이

있다고 한다 �1�0�)

또한 日本의 馬場和光은 그의 著뽑 漢方治標法에

서 傷寒論에 기초를 두고 �, 太陽病을 虛弱體質 �, 普通

뿜質 �, 彈싼짧質 �, 最�f휠싼體質로 나누고 �, 虛弱體質에

는 훌根쩌 �, ���.뭘밤體質에는 麻월 �j易�i�, 最 �f옳싼體質에는

大품龍場이 라고
�4�)
하였으나 이 랩質들은 病的體質인

데다 論理가 模爛 짧 �l洙하며 �f�l�i�i 협不備點。 �l 많아 臨
�'�*

家의 關心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
�4�)

四象醫學은 이에 反하여 東醫臨味에 새로운 分野

를 開햄한 것으로 原理�, 生理�, 病理 �, 體質짧別 �?�:�t�;�.�.�, �p�y

斷 및 四象體質에 맞는 藥物選擇 �, 治種 �, 方햄�I�J�M�I 成

等 -切를 홈�l뼈한 것이다
�4�)

흉病에서 西醫學的으로 病名이 같을지라도 甲에게

有效한 藥이 ζ에게는 無效한 것이 바로 體質의 個

�A差에 起因하는 것이다
�1�)
故로 그 體質이 究明되어

야만 各엄의 體質에 적합한 治爾나 땐싼法을 施行할

수있다
�1�)

그러므로 著者는 類體質漸念의 定立 必훌性을 느

끼고 그 方法으로 體質方했�l運用의 특성을 고찰하고

자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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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象醫황說이란 본시 易理를 母體로 한 演繹的 假

說에다가 漢代의 經顧성 �1월寒論을 結付시켰고 �7�)�, 여

러 類體質說中에서 특히 日本의 森효伯의 三類型體

質說도 傷寒論의 學理를 母體로 하고 있으므로 本

論文에서는 훌漢醫學書 �, 貴堂醫學폼�, 東醫壽世保
元을 中心으로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�.

資 料

東醫壽世保元

�C�D 論日 張 �f뿌景所論 太陽傷風에 發熱惡寒者는 �M
少陰 �A의 賢受熱 表熱病也니 此證에 發熱惡寒而無 �i�f

者는 當用 桂技場 �, �I�I�I 쯤桂技場 �, 香蘇散 �. 흥歸香蘇
散 �, 짧香正氣散이오 �. 發熱惡寒而有‘仔者는 此는 �t 陽

初證 �1�1�1 니 必、不可輕易視之하고 �, 先用黃효桂校場 �. 補
中益氣場 �, 升陽益氣 �Y易하야 三 日連服而 �i�f 不止病不愈
���I�J 當用 桂技附子傷 �,�f�\ 參附子 �i易 �, 升陽益氣附子場이

니라 �.
�@ 論日此證에 其 �A이 如狂者는 뽑陽이 因熱也오

小眼이 硬滿者는 大陽이 ↑�R寒也라�. 二證이 但見이어

든 當先其急이니 賢陽이 因熱 ���I�J 當用 川혐桂技場 �, 黃

훌桂技場 �,�i�\�. 物君子 �Y易으로 升補之하고 大陽이 伯寒

則 當用찮香正氣散 좁헤養몹 �Y易으로 和解之하고 �, 若

外熱이 包훌 �j令而毒氣重結於內하야 或將有養虎遺愚之

뺑則 當用巴豆꺼하야 下利 �- 二度에 因以짧香正氣

散 �,�i�\�. 物君子楊으로써 和解而빼補之니라�.
�@張中景 所論 下뚫血證은 �M 少陰 �A의 牌局陽氣

가 �f훌寒뻐所據���j�f�f�i 賢局陽氣가 헬뻐所뻗하야 不能直

升하고 連接於牌局하야 뿔縮勝脫之證也니라 �. 此證에
益氣而升陽 ���I�J 得其上策어니와 破血而解熱則出於下計

니라�.
�@蓋少陰 �A病候는 自‘규不出���I�J 牌不弱也오 大便이

秘‘操則뽑홉也니 少陰�A 太陽陽明病에 업규不出牌不

弱者는 輕病也라 大便이 雖硬이나 用藥 �"�I�J 易愈�;也 故

로 大黃�f�R實 �I享朴�c뼈‘之藥도 亦能成功於此時而흉 �I�J者는

햄有半生半死라도 若用 �A物君子場 升陽益짧야子傷

與巴豆 �f�J�-���I�J 雖흉
�|밟라도 �i�f�1�'無 �i�j�!�&�� 호者生 �6없하효者死之理

也리라 �. 又太陽病表證因在時에 何不早用溫補而升陽

之藥 與모豆하야 預圖其病 而必待陽明病 日뼈發뼈熱

狂言時 用承氣場하야 使 �A半生半死耶아 �.
�@ 論日病發於陰而反下之공者는 病發於뿜弱이니

當用 舞香正氣散而反用 大黃下之謂也라�. 麻월 大黃

은 업是太�l쏠 �A藥이오 非少陰 �A藥 �"�I�J �j�. 、陰 �A病에 無論

表裡하고 圖黃 大黃은 규下元非可論。 �1 라�. 少陰 �A病

에 下利淸줬者는 積뿜엄解也니 太陰證下 �f�l�J 淸뤘者는
當用짧香正氣散 香�W養뽑 �i�� 훌끼�i寬中楊하야 溫몹而

降陰하고 少陰證下 �f�l�J 灣짧는 當用 官桂附子理中場

하야 健牌而降陰이니라 �.
�@ 論日 常治 少陰 �A 直中陰經 乾훌쩌�L關格之病하

니 �.�.�. 急用 �E豆如意판한대 此病이 在第村故로

末�8없溫엽和解之藥이라 �.
�@論日 發熱편寒하며 �i�j�/�K 浮緊하며 身체不‘규出而煩

�;操者는 ���n 少陽 �A 牌受寒表寒病也니 此證에 不當用

大淸龍場이오 �, ’찮�用폐防敗꿇散。 �l 니라�.
�@論티 帳 �{매景 所論 少陽病에 口苦 �n댐乾 目뾰 耳

햄 腦쩔滿 或往來寒熱之證은 ���n 少陽 �A 뽑局陰氣가

월熱뻐所짧而 牌局陰숭�L가 월熱 �%所整하야 不能下降

하야 述接於업局而 �I앓聚짝間하야 隊固띠홈之病也라 �.
此證에 �j휩裡熱而降表陰 �"�I�J 짧欲이 엄散而 結뼈之證도

預防不成也니 라�.
�@ 少陽 �A이 平居에 表寒下多者 ↑휘휩�Q�I�J 必、成亡陰

也 �.
�@ 少陽 �A이 뽑受熱則 大便이 �;짧也오 �, 牌受寒則

뺀�j훨 �1�1�1 니 故로 �t 陰證 �t�t���i 화는 二三 日而 大便秘하나니

-렇夜 ���I�J 淸 �l쏠이 將亡 而危境也오 �, 몹熱證은 大便이

三폴夜 不通而 ‘규出���I�J �i휩陽이 將觸而 危境也니라 �.
�@ 휩局淸陽이 上升而 不快足於 頭面四 �R했 �I�J成上消

病하고 大陽局�r좁陽이 上升而 不快足於몹局 ���I�J 成中消

病하니라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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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@ 平�'�L 、靜 �f�.�8�.���I�J 陽氣�t 升이 �t�'�H 좁하야 而充足於 頭

�i회때 �R�1也리니 此는 元氣也며 淸陽也오 �, 勞�,�G、魚맨、則

�I���H�P�m 氣下附 重潤하야 �f�f�m볕熱於 �J�i�l�t 面 四股也리니 此는

火氣也며 �f�t 陽也니라�.
�@ 論티 上消中消는 훌陽升氣 雖 ���I�J�) 휠揚이나 表陰

降氣 擔↑좋完�a土故로 其病이 雖險이나 雖能威月 支援

者 以此也로되 若夫陰虛午熱 �f�x 水背寒而 �n區者는 表훌훌

陰陽이 없옳虛펴이니 所以쩔病이 尤 �P왔하야 與下消로

略相輕重이니라 �.
�@ 太陰 �A �f흉寒表證에 寒廠四五日 後 發熱者는 重

證也니라

�@ 太陰 �A病이 寒廠 六七日而 不發熱 不 �i�f 出 ���I�J 死

也니 寒廠 二三日 發熱 �i�f 出則 웰證也오 �. 寒廠며五日
而 發熱하고 得微규於짧上者를 此謂之 長感病이니

其病은 鳥重證也니라�. 此證은 原委 勞心옳면之餘에

몹院이 흉弱而 表局이 虛演하여 不勝寒而 外被寒뻐

所뽑하고 正�%相爭之形勢 客勝主弱하나니�.�.�.�.�.�.

�@ 홈治 太陰 �A 몹院表證옆病할때 有-太陰 �A이

素有 �f正 �/�t�P 無규 氣短 結 �� 옷러니 忽‘馬又챙出 �- 證하

야 뺀�i�� 數十日不止하니 �M 表病之重證也니라�.
�@ 有-太陰 �A 素病이 �n명짧 乾操而 面色이 줌白하

며 表寒或뺀하니 蓋 �n댐 乾‘像者는 �H�f熱也오 �. 面色이
좁白하며 表寒或뺀者는 몹院이 寒也니라

�@ 朱뾰이 티 陽꿇은 面�*짧如 �j�*�*�t 하고 �n댐 �P옳痛하

며 睡 �R앓血이니 효 홉根解 �J�U�L場 黑뼈 �J�L이니라 �. 論티
右諸證에 當用 합 �R解 �J�U�V易 黑뼈九。 �l 니라 �.

�@ 論日 右諸證에 增寒 �:�t�I�: 熱 操 �&효者 훌角大黃 �j易

협根承氣場 頭面項領이 �#�H훌者도 當用흩角大黃場 휩

�f�R�J ￥�k氣場이오 體熱 願滿 업힘�j者 熱勝則 훌證也니 當

用 萬根解 �!�l�f�L 楊이오 �.
�@ 홉治 太陰 �A�H�f 熱 熱證 옆病을 한데 有-太陰

�A이 素病이 數年來로 眼病이 時作時止옷하니 此 �A

이 �f흉옆病이어늘 담始發日로 用熱多寒少楊 �.
�@ 論日 太陰 �A 面色이 좁白者 多無爆證이오 �, 面

色이 黃킹�F몇者는 多有操證이니 蓋 �H�f熱뼈�;操而 然也 �.

�@ 홈治 太陰 �A 年 표十近哀者 �;操熱病 引欲 �I�J 、便

多大便秘할새 用 熱多寒少짜 �.
�@�J�t 버험은 非必不治之病也로되 此少年이 ↑뿜휩用藥

-週年後에 方死하니 蓋此原委는 修藥이 無壓하고

�,했火外짧하여 �)�j�f 熱이 太盛하며 뼈操太括 之故也 �.
�@ 內經에 日 �R服이

�*
용海을 謂之解빼이라 하다 �.

�.�.�. 論티 此끓은 ���n 太陽 �A �W쫓휴病 太重끓也니 必、

械深줬하고 遠�n합愁하며 修 �j흙 �i爭然後에라야 其病이 可

愈니 當用 五加皮뾰휴楊

�@ 朱震亨이 日 禮隔反몹之病은 血뼈이 �{具쯤하야

몹院이 乾抽하나니 論日 此證은 없 太陽 �A�/�J 、陽

病 重證也라 必遠 �n훌愁하고 斷 �1享味然後에 其病이 可

穩니 此證에 當用觸꺼據植陽楊�.
-貴堂醫學홉의 體質方홉�j

�@�m血證體質者
當歸尾 大黃 흔뼈�|‘ �3�g�r �f只實 �l享朴 �f�R角 陳皮 木通

紅花 蘇木 �2�g�r

�@�H훌毒證體質者

�t쏠歸 川쁨 혐藥 防風 휘 �f�F�� 흉倚 連交 �R파黃 樞子

白까�i 生훌 �1�. �2�g�r 大黃 �f 슨뼈‘ �1�. �5�g�r 石古 黃혹 倍
�*
훌

�i�t 草 �2�.�0�g�r 消石 �3�.�0�g�r
�@ 解毒證體質者

〈架胡淸 �)�j�f 홉�b
當歸 川홈 혐藥 地黃 黃連 黃혹 黃相 極子 連交

�i�t 草 樹횟 牛旁子 天花뼈 했倚 �1�. �5�g�r 폈�i�j �O�. �5�g�r

〈前츄連交楊〉

當歸 川륨 흰藥 地黃 黃連 붉흑 黃相 樞子 連交

�i�t 草 힘�j�f�F 防風 짧뼈
�*
只實 �1�. �5�g�r 架胡 結

�*
훌 白 �i�f

�0�.�5

〈龍體 �i寫 �)�j�f�i���>

當歸川쯤 춰藥 �i也黃 黃連 黃짝 黃 �#낌 樞子 連交 �i�t

草 팽倚 草龍 �8홈 澤 �i횡 木通 車前子 防風 �1�. �5�g�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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總括및考察

以上에서 提示된 資料에서 四象짧學의 方땐�l論 特

性과 -貴堂醫땅훔의 三大뽑質의 方뺑�j를 比較하여

살펴보고 �, 四象醫장�i에서 말하고 있는 太少陰陽 �A의

四體質 病理機總과 日 本의 體質醫學이 라고 불리고

있는 짜효伯이 提읍한 縣血證뽑 �;質 �, 빼훌毒證뿜�質 �, 解
毒證體質의 類휠體質 方웹�l를 格義하며 흉잊約考察해

보고자 한다�.
東武 李濟馬는 �1�8�9�4 年 束洋뽑學分野의 새로운 學

流를 이루는 四象뽑짱을 發表하면서 �A間은 천부적

으로 職服의 虛實이 固定되어 있으며 이는 性情 �(좁

옆哀樂 �) 에 �{衣해 뿜 �;質이 決定되었다는 웹質生理를 않

示했다 �1�0�)
資料 �(�1�,�5�.�7�,�1�0�,�1�6�,�1�7�,�2�0�) 은 이러한 體

質生理가 病理로 이어지는 病機를 說明한 것으로 少

陽 �A 太陰 �A 少陰 �A의 表病證과 훌 �1힘證의 搬 �;승�:이다 �.

�'�t�t 料 �2�4�.�2�5 는 太陽 �A의 外感體휴病과 內觸 小陽 �-

病의 發願훈앞候와治燈를 헬한 方뺑�j를 記述한 것이지

만 治心의 方혐�l로 械哀心 �, 遠 �n옳愁가 그들의 病證을

풀어줄 수 있다고 한 특이점이라 思댄된다 �. 따라서
太陽 �A表病은 補府淸陰시키고 �, 太陽 �A裡病은 �I�J 、陽의

�n及聚之氣를 도와주는 것이 �9�)
太陽 �A方햄�l運用의 原、理

라고 考察된다 �.
少陽 �A과 少陰 �A의 方땐 �j運用은 溫氣와 淸氣로 要

約되는 病證藥理가 적용되고 있다�. 즉 資料 �(�1�) 에서

띔受熱表훗앤홉證에 升陽益氣附子 �l易類의 方뺑�l로 亡陽

證을 다스리연서 附子로 表陽�j옮氣를 도와주고 있고 �,

資料�2에서 뿔狂證에 賢陽因熱을 도와 升陽益氣를 시

키는 方햄�l原理가 적용되고 있다�.
또한 資料 �(�8�. �1�3�) 에서도 少陽 �A 表病과 少陽�A裡

病의 治爾를 월한 方찜�l運用으로 �t홉裡熱而降表陰시키
는 原理와 淸陽을 升氣시키고 裡陽淸氣를 도와주어

裡熱을 풀어주고 있다 �.
少陰�;�A 의 下흙血證 �(資料 �3�) 에 益氣而升陽하는 �t

策을 쓰듯이 陰陽寒熱 升降原理로 少陰�A裡病에서는

太陰끓에 溫볍而降陰하고 少陰證에는 健牌而降陰시

키는 方뺑�j連用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�(資料 �5�)�.

�f풋料 �(�4�,�6�) 은 �t닮氣와 �j홉氣로 要約되는 病說藥理가

少陰 �A病候에서 �I닮補而升陽하고 溫뽑和解之藥으로

方뺑�l되어 治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�.
資料 �(�1 �1�, �1�2�) 는 少陽 �A 裡病에서 �j펌 �j햄퍼을 이루는

病機를 띔局淸陽이 �t 升한 것으로 보고 輕淸하기 위

해 平心靜慮가 治病의 心理的 方뽑�l임을 �f�9�I�J 示하고 있

다 �.
資料 �(�1�4�-�2�3�) 은 太陰 �A의 病證으로써 太陰 �A은

빠小한 연유로 相職相剛가 되는 몹院이 �1�:�. 升力 부족

으로 뼈의 呼出力 不足時에는 寒冊에 觸感되어 몹院

受 �� 表寒 �.�f�I 찍이 이 루어지고 �, 治病의 方했�j原理로 뼈의

�p�f 散之氣를 도와주기 위해 淸뼈潤 �;많升陽의 方뺑�j가

必要한 것을 設하고 있다 �. 또한 府受熱裡훗앤좁은太

陰 �A은 맑大하므로 맑陰이 왕성해지기 쉽고 �, 결국

府뿔熱되어 發病한 것으로 �, 相뼈인 小陽�의뿔짧熱을

풀어주연 �)�I�f 爆熱짧으로 起因하는 消�}홈 �, 虛勞夢 �t�t�\�I�:�,

手指 �t�:�/�f�; 뿔病擔病 같은 �;많提의 �1�f�E 狀群을 治할 수 있는

것으로 思慮했고 �, 方땐�l運用으로 폐府解뿔과 解 �/�l�i�t 淸

熱시키는 합 �R解 �/�l�I�t�¥ 易�{�J�j 의 藥뺑 �I�J�5�) 를 택하고 있다 �. 이

처럼 며象說의 根幹은 四元構造로 形成되어 있음을

알 수 있고 이는 모두 陰陽四象의 對待關係로 相

應
�1�1�) 하고 있다 �.
반면에 資料 �(�2�6�) 에 記在한 處方은 修血保持者

곧 �, 病血을 體內에 保有한 體質者를 主宰하는 處方

으로 짧효伯은 統血證體質 �(�= 運導散�) 證으로 說明하

고있다
�3�)

資料 �(�2�7�) 에 提示된 處方은 現代의 쭈中 �l헬�,性體質

者를 包含하여 食毒�, 風毒 �, 水毒�, 梅毒의 四毒이 合

成홈精 �. �i짧뿜한 諸毒들을 腦毒證體質 �=防風通聖散證

으로 表記하고 있다
�3�)

�m파 �(�2�8�) 에서 提示된 處方은 森효伯의 三大體質

의 하나인 즉 �. �*�t���. 性밟質者로 限定한 免훌性이 缺

￡되어 있는 者들을 �*�f�. 核性體質者로 證候的으로 묶

�- �1�3�4 �-



어서 解毒끊體質 �=않胡淸 �J�I�f 散끓 �. �i�f�i�J�i�F 連交場證�, 龍

�8흡 �i형 �J�l�f�i�. 易證으로 말한 것이다
�3�)

考察하면 陽性엄家中毒을 食꿇이라 하고 �6�)�, 水泡

性 結將갓 �, 水泡性 角陳갖�, 보彩 �1�.�,�;�/�(�, 鋼�8횟갖 �, 弱視

等의 眼病�, 頭痛 �, 耳嗚 �, 重聽�, �U효置�, 훤戰橫爛 �, 不

眼�, 퍼輪옆흉弱 �, 히스테리 �, 神經病 �, 知짤과 運動의 風

種 뿔 五官뚫腦홉짧효狀 �.�� 漸 �. �u�f�-�/�! 及↑윈�g�, 心↑종 �1�C進

等 心빠�m�:狀�, 몹內�{좀水 �, 惡�'�L�,�J�J 區 �I�t�t�, 水�i형性下빼 等

볍陽在狀같은 것은 다른 原因에 由來한 것도 없지

않지만 �, 그 대부분은 賢陣懶 �g障댐의 結果인 保性엄

家中뚫 즉 水毒에 由來한다는
�6�)
皇漢醫學說과 뽑緣

의 排水障害로 因하여 身體의 細�8월內에 �i�l�U 톨의 過월 �j

的 �i않훔를 招來한 것이 水毒이며 �3�)�. 이것이 �8홉毒證體

質者의 病因이라고 한 점은 서로 같다 �.
또한 “뺏휩의짧半은 陽管의 排뺀 障陽 즉 �, 食毒

에 起因하거나 또 뽑韓의 機홉��좋陽 즉 �, 水毒에 起因

하거나 또는 縣血의 �{홍훔 즉 �, 血毒에 起因하거나 또

는 이들中 둘 내지 셋이 셈져한데서 起因한 것이고�,

이밖에 「原因」이라는것은 모두 請因이나 近因인데

不過한 것이니 만큼 �, 이 三因이 뺑出하는 源혔인 鷹

器
�*
없앓을 所職하는 �I�f�i�! 部는 百病의 根本이다”라고하

는 皇漢醫學說과 修血 �, 食毒�, 水毒 等의 要素를 흉

病의 內因으로 생각하고
�3�)
三大證體質로 分類한 것

이 서로 相關性이 있다고 考察된다�.
結核性 毒을 治爾하기 寫해 資料 �(�2�8�) 에 제시된

處方은 解毒證體質이란 解毒햄 �l 즉�, 며物黃連解毒�j易

에 의하여 오직 治擔를 擔當하는 體質을 말하고 �, 解

毒이라는 말은 며物 黃連解뚫�Y易의 解毒을 그대로 運

用한 것에 不過한 것으로 �3�)�, 解毒證體質者가 갖고 있

는 毒은 이때의 解毒뺑�j에 依하여 解消되는 毒을 말

하는 것
�3�)
으로 고찰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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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*홉
論

以上의 考察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
�*
휩융을 얻을

수있었다 �.
�1�. 傷寒論과 皇漢醫學홉를 쩔主로 하여 治方하는

日本 漢方醫界에서 森道伯이 提 �n읍한 三大體質 漸念

은 先天的 體質이 아닌 後天的인 證의 개념으로 �3個

의 證狀群의 集合體였다 �.
�2�. 짧國의 李濟馬가 쉽�I�J始한 四象醫學의 四體質은

떻없효鋼낀인 生來的 體質이며 �, 先天的 生理機能이 病

理的 機轉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�.
�3�. 며象醫學의 方훨�j運用 特徵은 四體質의 各病證

이 훌敵에서 起因한 病證인 까닮에 治病은 곧 �, 各

病機의 均衝을 잡아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�, 이를 헬

해 陰陽寒熱升降原理를 이용하여 �I�I鳳쁘證을 다스렬

수 있는 方倒를 澤하고 있었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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